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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너지·광물 자원 부국 칠레와 
자유무역협정(FTA) 개선 협상 재개

- 에너지·광물 자원 부국 칠레와 7차 개선 협상(5. 22.-24., 산티아고)
- 세계적(글로벌) 신통상 규범, 경제협력 규정 도입 통한 선진 통상연대 강화

- 공급망 안정성 확보, 에너지·광물 협력 확대 근간 마련에 총력

  한국과 칠레 간 자유무역협정(FTA) 개선을 위한 제7차 공식협상이 5월 

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다. 산업통상자원부(장관: 

이창양) 통상교섭본부는 지난해 10월 한덕수 국무총리의 칠레 방문 계기 양국 간 협상 

재개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, 차기 협상의 신속한 개최를 위해 칠레 정부와 

후속 논의를 이어온 끝에 이번 협상 개시를 가시화했다. 

  이번 7차 협상의 수석대표인 산업통상자원부 안창용 자유무역협정정책

기획과장은 “한-칠레 자유무역협정(FTA)은 2003년 양국이 서명한 우리나라 

최초의 자유무역협정(FTA)로서 그간 양국 교역규모가 5배 증가하는 등 교역 

확대에 크게 이바지해왔다”라고 언급하면서, “한-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상품

교역을 뛰어넘어 공급망, 에너지·자원 협력, 디지털 무역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

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력 플랫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▴세계적(글로벌) 신통상 

규범 반영, ▴첨단산업 및 에너지·광물 공급망 안정화, ▴북남미 시장진출 교두보로서 

칠레와의 선진 통상연대 강화 등을 위해 협상에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 

  이번 협상은 2021년 10월 6차 협상 이후 근 2년 만에, 대면 협상 기준으로는 

2019년 10월 3차 협상 이후 근 4년 만에 재개되며, 수석대표 회의와 상품, 협력, 

무역원활화, 지재권, 성평등, 노동, 환경 등의 분과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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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 한-칠레 FTA 7차 개선 협상 개요 

□ 일시/장소 : 5.22(월) ~5.24(수), 3일간, 칠레 외교부(산티아고)

□ 협상 대표단 : 우리나라 및 칠레 정부 약 50여명

ㅇ (양측 수석대표) (韓) 안창용 FTA정책과장(FTA정책관 직무대리)

(칠) 세바스챤 고메즈 외교부 양자경제국장

- (우리측) 산업통상자원부, 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

문체부, 산림청, 특허청 등 7개 부처 분과장 및 담당자

- (칠 측) 외교부, 금융부, 법무부 등 3개 부처 분과장 및 담당자

□ 협상분과 : 상품, 협력, 무역원활화, 지재권, 성평등, 노동, 환경 등

 

【참고】한-칠레 FTA 개선 협상 추진 경과

◇ ’16.11.18일, APEC 계기 개선 협상 개시선언

◇ ‘18.11월 ~ ’21.10월, 총 6차례* 개선 협상 개최

   * (1차) ’18.11월(서울), (2차) ‘19.7월(칠레), (3차) ’19.10월(서울), (4차) ’20.11월, (5차) 

’21.6월, (6차) ’21.10월

◇ ’22.10.11일 총리님-칠 보리치 대통령 면담 계기 개선 협상 재개 합의 

◇ ’23.3.8일 양국 수석대표 회의 통해 7차 개선 협상 일정 확정 


